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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생의 낭패는 대개 물욕과 색욕色慾
에서 비롯된다. ‘흰 술은 사람의 얼굴을
붉게 하고 황금은 사람의 마음을 검게
한다’는 속담은 그러한 탐욕을 경계하
는 소리이다. 조선 전기 문신 성현成俔
은 용재총화턴齋叢話에서‘최영崔瑩은
부친이 어렸을 때부터 늘 황금 보기를
흙같이 하라(견금여토見金如土)고 가르
치니 이 네 글자를 띠에 써서 평생 차고
다녔다’하였다. 요새개각 때마다 청문
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니,
앞으로 고위직에 나갈 사람은 최영처럼

‘견금여토’를 머리맡에 써 붙일 일이다. 
그런데 황금을 혹 흙처럼 볼 수도 있

겠지만 그것도 크기 문제이다. 당唐의
장고張固가 지은 유한고취幽閒鼓吹에
이런 이야기가 있다. 당의 재상 장연상
張延賞이 큰 옥사를 처리하게 되어 하
루는 책상의 조그만 첩자帖子에‘3만
관貫을 드릴 테니 불문에 부쳐 달라’고
쓴 것을 보게 되었다. 장연상이 묵살하
고 옥안을 철저히 조사하자니 그 액수
를 5만 관으로 높이겠다는 첩자가 들어
왔다. 급기야 제시액이 1 0만 관에 이르
자 장연상은 그 옥사를 덮었다. 사유를
묻자‘돈 1 0만 관이면 귀신과도 통한다
하는데, 필시 내가 화를 입을 게 두려워
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’하였다. 돈이
있으면 귀신도 부리는데 무슨 짓은 못
할 것인가.
이렇게 무서운 게 돈인데 이를 잘 쓰

면 또한 그보다 좋은 것이 없게도 된다.
전국책戰國策 연책燕策에 나오는 일화
이다. 연燕의 소왕昭王이 인재 구하는
방법을 곽외郭�에게 물었다. 곽외가

‘옛적 어떤 임금이 천리마를 구해오라

천금을 주니 사자가 1년 만에 죽은 천
리마 뼈를 5백금에 사 가지고 돌아왔습
니다. 이 소문이 퍼지자 1년이 못되어
진짜 천리마 세 필이 들어왔습니다. 인
재를 구하시려면 먼저 신같이 쓸모없는
자를 중용해 보소서’하였다. 소왕이곽
외를 스승으로 삼고 황금대黃金臺를 쌓
아 천하의 인재를 부르니 악의樂毅 같
은 귀재가 외국에서 달려오기까지 하여
마침내 강국 제齊를 꺾을 수 있게 되었
다.
근자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

며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. 그런 와중
에 돈이 넘치는 재벌 3세 등이 무슨 욕
심에선지 주가 조작을 하여‘개미들’을
잡다가 들통났다는 소식도 들린다. 불법
탈법으로 돈 벌기에 혈안이 된 경쟁사
회의 불행지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
다.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‘우리가아무
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가지
고 갈 것이 없다. 먹을 것이 있고 입을
것이 있으면 족하다. 돈을 사랑하는 것
이 1만 악의 근원이 되나니 이를 사모
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
나 유혹에 빠지고 올무에 걸려 스스로
찔리는 것이다’하였다. 
공자는‘나물밥 먹고 물마시고 팔베

개로 살아도 즐거움이 또한 그 안에 있
으니, 의롭지 않은 부귀는 뜬구름 같다’
하였다. 돈은 사람에게 마법과 같이 소
중하다. 그러나 이를 정당히 취하고 옳
게 쓰기 위해서는‘견금여토, 견금불혹
見金不惑, 견금불애, 이 세 4자성어를
잘 새길 필요가 있겠다.  

——權琪奉 편집고문

견금불애見金不愛

▲경북도 유형문화재 2 6 7호인 안동시 북후면 도계촌 소재 도계서원의 만대
헌. 이곳에 유일본 안동권씨 성화보가 보존되어 왔다<관련기사 2면>

▲복야공파종회의 정기총회가 그 자체 회관 강당에서 열리고 있다<관련기
사 4면>

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종보사 홈페이지 w w w . a n d o n g k w o n . o r . k r에 접속하여 족보(대동보)로들어오시면 회원독자는 능동춘추 독자 고유번호로는 무료,

일반열람자는 유료로 국문판전산인터넷안동권씨대동세보의화면이 열립니다.

● 전산대동보 열람 방법

국문판 전산ㆍ인터넷 安東權氏大同世譜의
2 0 1 0년판을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십니다

① 인터넷internet 익스플로러explorer 주소란에w w w . a n d o n g k w o n . o r . k r을 입력하면 안동권씨종
보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나오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대동세보의 편찬운영과 수단접수에
관해 소개하는 화면이 나오는데, 여기서‘한글판대동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’를 다시 한번
클릭합니다.
② 이때 능동춘추의 독자회원은 J 1 2 3…로 나가는 독자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족보화
면이 열리고, 비독자회원은유료결제 절차를 거치면 화면이 열립니다.
③ 다시‘대동보 열람하기’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‘한글판대동보쉽게 보는 방법’을
클릭하시면 P D F파일을 읽기 위한 어도비애크로뱃리더 설치법과 대동보 내용을 열람하는
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 애크로뱃 리더는 족보 열람에 앞서 반드시 컴퓨터에 설치해야

합니다.
④ 쉽게 원하는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목차 구실을 하는‘책갈피’이용법도나와 있습니
다. ‘대동보보기’화면에서‘한글판대동보 정본’을 클릭하면 P D F파일로 대동보의 내용을
여실히 볼 수 있으며‘책갈피’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체를 확인하며 열람하고, 견상見上(위
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)과 견하見下(아래로 내려가 보기)를 이용해 앞쪽으로 조상은 시조
할아버님까지, 뒤쪽으로후손은 본인에서 본인의 아들ㆍ손자까지오르내리며 찾아볼 수 있
습니다.
⑤ 다만 화면상으로만 열람하시며 이를 프린터로 인쇄하실 수는 없습니다. 한글판안동권씨
전산대동세보에는고유의 저작권이있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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